
투르카나 10월 선교편지
지난달 다사나쉬 부족과의 화해의 모임 이후 며칠이 지나 
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소를 치던 투르카나 사람 3명이 다
사나쉬 부족 사람에게 총에 맞아 죽고 소들을 다 빼았긴 
것입니다. 이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. “또 이
렇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?” 사건 직후 국
경은 다시 긴장상태가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
칫 잘못하면 복수의 피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

얼마 후 들린 소식은 투르카나 사람들을 죽인 다사나쉬 
부족 사람은 우리가 모임을 했던 마을 사람이 아닌 멀
리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. 이 사건으
로 양측 정부 관계자들이 도둑맞은 소를 찾기 시작했고 
2주쯤 지난 어느 날 현지 목회자가 제게 밤 늦게 전화
를 해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.

잃어버린 소들을 많이 찾아서 다사나쉬 사람들과 에티오피
아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투르카나 사람들에게 건내줬다는 
겁니다. 그리고 건내주는 자리에서 투르카나 정부 사람들
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“지난 번에 했던 화해의 
모임을 빠른 시간안에 다시 해야 합니다. 그 기도가 있었
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. 지난 번 
교회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두 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
겠습니다. 늦지 않게 빨리 다시 모이도록 해 주세요”

비록 3명의 투르카나 사람들이 죽었지만, 평소 같으면 
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복수하러 들어가서 다사나쉬 
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고 저들의 소를 빼앗아 오는게 
보통 저들이 하던 악습이었지만 이번에는 투르카나 사
람들이 복수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일반
적으로 잃어버린 소를 다시 되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
일인데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잃어버린 
소 수십마리를 찾아서 투르카나 사람들에게 돌려준 것
도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. 

세 명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복수의 총성
이 멈추고 더 큰 부족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 주
셨고, “이렇게 또 수포로 돌아간 것인가?” 생각했는데 
우리가 했던 기도와 화해의 불씨가 그 땅에 남아 이 일
을 기적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해 주신 주님께 눈물나게 
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

그런데 어제 또 다사나쉬 부족과 투르카나 부족간에 싸
움이 일어나고 있어 기도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
니다.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
나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. 지금 
일어나고 있는 싸움이 그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
복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.

아콜(Akol)을 위한 중보기도가 잘 된다며 기뻐해 주시던 
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한 뒤 아콜과 함께 있던 사람이 
병원에서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었는데 아콜이 소리내어 
울부짖는 모습이었습니다. 아이가 우는 영상을 보며 왜 
이걸 나에게 보냈을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아보
니 아콜이 우는 것을 보며 간호사들이 다 놀랐다는 겁
니다. 그전까지는 아콜의 혹이 목을 누르고 있어서 소리
도 내지 못하고 콧줄로만 영양액을 주입했는데 갑자기 
아이가 소리내어 울었다는 겁니다. 소리가 났다는 것은 
목이 어느 정도 열렸다는 것이라 다들 놀랜 것입니다. 
그리고 이 때부터 자꾸 입으로 밥을 먹으려고 해서 조
금씩 입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. 

병원에서는 우선 수술 할 수가 없다고 퇴원하라고 해서 
지금은 퇴원해서 집에서 돌보고 있지만 스스로 밥을 잘 
먹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몇 일 전부터는 스스로 
걷기 시작했습니다. 할렐루야!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
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셔서 이 가정과 
마을에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. 

26.10월 투르카나 강성영 선교사로부터 

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
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은 정
확히 어떤 것이고,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어떤 의
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? 성막은 크게 세 가지 부분
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성막뜰, 성소와 지성소입니다.

성막뜰에는 일반백성들이 제사 제물을 잡아 번제단에 태
우는 곳이었습니다. 제물은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 본
인이 직접 잡았습니다. 무엇보다 짐승을 죽이기 전에 먼
저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했습니다.

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곳에는 
떡상,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었습니다. 성막에는 대제사장
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, 일년에 단 한번 대속죄일 날 자신
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

구역모임
1 하나님은 왜 짐승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으로 죄용서를 
받게 하셨을까요? 더 간단한 방법으로 죄용서를 받으면 
안됬을까요?

2. 떡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주림 뿐만이 아니
라 영의 주림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뜻한다는 것이 
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

3.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춘다면, 어떤 
일들이 벌어질까요?


